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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제주까지 고수온주의보 발령 해역 확대 

- 고수온 특보 단기간에 넓은 지역으로 확대, 대응준비 철저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7월 23일(금) 14시부로 서해 및 남해서부, 제주해역까지 고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 특보 발령 현황 : (2021. 7. 12.) 관 심/전연안

(2021. 7. 15.) 주의보/함평만, 득량만(내측), 가막만

(2021. 7. 20.) 경 보/함평만, 주의보 확대/ 득량만 외측해역

(2021. 7. 23.) 주의보 확대/서해, 남해서부, 제주해역

이번에 새롭게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의 수온은 7월 22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기준인 28℃에 도달하였다.

* (관심 )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올해 고수온 경보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되었으며, 급속히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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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특보 최초 발령 이후 단 9일 만에 관심단계에서 경보까지 상향

조정되고, 발령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18년 : 관심(7. 17.) → 주의보(7. 24.) → 경보(8. 6.) / 피해액 605억 원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수온을 모니터링하여 어업인들에게 신속

하게 수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어업인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특보가 내려진 해역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

반을 배치하여 먹이 조절, 대응장비 가동, 면역증강제 투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어가 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수온 특보해역이 빠르게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은 수온정보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령된 해역에서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3 -

참고 1  고수온특보 발령 해역


